
필리핀, 남중국해 시에라 마드레 전초기지에 군수 물자 재보급 성공
-지정학적 긴장 속 군사적  입지 강화 및 군 현대화 추진


요약
· 2024년 7월 27일, 필리핀 군의 아융인 암초 순환 및 재보급 임무 성공적으로 완료
· 필리핀과 중국 간 임시 협정 세부사항은 여전히 의견 불일치 존재
· 필리핀 정부, 국방력 강화 및 국제적 협력 추진, 2025년 국방예산 6.4% 증액 검토 중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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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군 참모총장 로메오 브라우너 장군이 재보급 및 이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선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자료원: USNI NEWS


I.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필리핀과 중국의 긴장 상황

· 시에라 마드레 전초기지는 갈등 속 필리핀 군사적 입지를 상징. 또한 중국의 군사적 확장 견제 역할도 하고 있음
· 2024년 6월, 필리핀 해안경비대와 중국 해경 충돌 이후 7월 27일, 사고 없이 첫 재보급 성공. 이번 임무 성공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마닐라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이루어짐. 장관은 필리핀에 5억 달러 규모의 방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 그러나 남중국해 전초기지 재공급 임무에 대한 임시 협정에서 세부사항에 관한 필리핀과 중국 의견 불일치 지속

II. 필리핀의 군사적 대응과 정책

· 군 현대화 프로그램 Re-Horizon 3
· 2025년 국방 예산 6.4% 증액 추진, 해안 경비대 예산도 6.0% 증가한 314억 페소 예정
· 적극적인 연합 훈련 및 국제 협력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의 증가하는 힘과 자기주장은 필리핀 정부가 군사력을 강화하도록 자극. 필리핀 정부는 7월 29일, 승인을 위해 의회에 2025년 예산안 제출. 예산관리 장관 아메나 팡안다만은 의원들에게 계획된 국방비 지출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는 데" 전념한다고 말함. 예산관리부는 총 2,044억을 방위 프로그램에 투입, 500억 페소는 군대의 개정된 현대화 계획에 사용할 것. 

III. 시사점
필리핀 군 현대화 추진, 국방비 증액에 따라 다양한 방산 장비 및 기술의 수요 증가 예상. 한국 기업의 기술적 우위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가능성이 있음. 또한 해안 순찰 및 방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해양 레이더, 통신 시스템 등 관련 제품 수출 기회 존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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